
동료와 함께 보는 쉬운 설명

해외 다녀와서 아플 때, 카카오톡으로 먼저 물어보는 챗봇

증상과 다녀온 나라를 카카오톡에 편하게 쓰면, 관련 검역감염병과 해야 할 일을 알려 주고 상담 창구로 안내하는 모습을

시연용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시연용

이렇게 동작해요

1 국민이 카카오톡에 편하게 씀

두바이 다녀왔고 3일 전 귀국,

열이 나고 설사를 해요

이렇게 이해했어요

· 증상: 발열, 설사

· 방문: 아랍에미리트 · 귀국 7일 이내

맞으면 "네"라고 해 주세요

2 챗봇이 안내

즉시 상담 권장

관련될 수 있는 감염병

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해야 할 일

병원 가기 전 상담 창구에

먼저 연락하기

3 상담 연결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관할 검역소

(시연에서는 실제로

연결하지 않음)

안내 규칙은 매주 새로 다듬어요

AI가 해외 감염병 소식 정리

공개된 자료만 (WHO 등)

"규칙 바꾸기" 제안

근거 자료 링크와 함께

담당자가 확인·승인해야만 반영

국민과 대화할 때는 AI를 쓰지 않음

이런 점이 좋아요

앱 설치 없이 이미 쓰는 카카오톡으로 바로 이용

버튼을 고를 필요 없이 말하듯 한 문장으로 입력

이름·연락처를 받지 않고 증상과 다녀온 나라만 확인

해외 유행이 바뀌면 담당자 승인을 거쳐 안내도 바뀜

시연용이라 알아 둘 점

의료 진단이 아니라 검역 안내용 참고 정보입니다

안내 규칙과 이용 기록은 시연용 예시입니다

빠르게 보여 드리려고 일반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렸습니다

실제로 쓴다면 기관 기준에 맞춰 바꿀 수 있습니다

IT·보안 담당자께 여쭤볼 것 (3가지)

1. 카카오톡 채널로 국민 안내 서비스를 작게 시범 운영해 보려면 어떤 절차나 승인이 필요한가요?

예: 보안성 검토, 대외 채널 개설 승인 등 필요한 단계와 대략적인 기간

2. 이름·연락처 없이 증상과 다녀온 나라만 받을 때, 개인정보 측면에서 갖춰야 할 조건이 있나요?

예: 안내·동의 문구, 보관 기간

3. 공개된 해외 감염병 소식을 정리하는 데 외부 AI 서비스를 써도 되나요?

담당자 승인 후에만 반영하는 방식일 때 기관 지침상 조건이 있는지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SYtWX — 더 자세한 기술 자료가 필요하면 별도 "시스템 구성 및 보안 검토 질의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기능 시연용 프로토타입이며 실제 서비스가 아닙니다. 모든 데이터는 가상이며, 질병관리청·국립검역소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 · 2026-11-02


